
로봇, 이제 장난감이 아니다
산업용 로봇 활용범위 넓어져 … 국내생산 2500억원 수준

가정용 로봇은 전세계적으로 보급 초기단계이지만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 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핵심 메카트로닉스 장비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 전자, 통신산업 수요는 전체 로봇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로봇 없이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을 용도에 따라 나눠보면, 쇠를 잇거나 때우는 용접로봇과 물건을 집고 이동시키는 핸들링로봇

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립용 로봇과 도장용 로봇의 순이다.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는 약 60억달러 수준이며, 일본 화낙, 스웨덴 ABB 등 이른바 빅5가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액은 약 2500억원으로 전체 기계공업 생산액의 0.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수출

액은 1300만달러 수준이고, 수입액은 훨씬 많은 6000만달러를 넘는다. 수입액의 80% 이상은 일본으로 대표적

인 무역역조품목 중 하나이다.

국내 산업용 로봇은 1970년대 말부터 자동차와 전자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우중

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기아중공업 등 과거 수요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블럭

화한 형태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를 지나면서 중공업기업이 사업에서 속속 철수하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두산메카텍 정도만

남아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반면, 1990년대 말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대신 서비스형 로봇 개발에

주력해 최근 가정용 로봇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활용범위가 좁은 파이프 안에 들어가 유독물질의 누출 여부를 살피거나, 빌딩 등에서

외부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설치한 닥트를 청소하거나,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을 하는 등 응용형 산업용 로봇의 잇단 상용화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미래형 유망산업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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